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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평화를 위한 한 걸음, SAIMUN 2018

- 본교 학생 ‘호치민시연합 모의유엔’ 참가 -

지난 3월 30일(금)부터 4월 1일(일)까지 ISHCMC(International School Ho Chi Minh

City)의 주최로 SAIMUN 2018(호치민시연합 모의유엔) 행사가 2군에 위치한 ISHCMC 캠

퍼스와 1군에 위치한 Sheraton 호텔에서 열렸다. 이번 대회에는 ISPP(프놈펜국제학교)

를 포함한 호치민시 소재 11개 학교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,

“Unite to Progress”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

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서는 총 31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. 이 중 29명의 학생은 새로

생긴 Asian-Pacific Committee, Crisis Committee를 포함하여 General Assembly,

Human Right Council, Security Council과 같은 9개의 위원회에서 UN 소속 여러 국가의

대표(delegate)로서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였고, 2명의 학생은 General Assembly 1과 General

Assembly 3 위원회의 chair(의장)이 되어 회의를 매끄럽게 이끌어 나갔다. 3년 연속으로 본교

에서의장을배출한점은눈여겨볼만한대목이며, 그만큼경쟁력을키워나가고있음을보여준다.

첫날, 참가 학생들은 ISHCMC의 캠퍼스에서 본인이 속한 위원회의 주제에 대해 미리 준

비한 opening speech를 마치고 의견을 함께하는 대표들과 협력하여 ‘Measures to strengthen

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mbat terrorism’, ‘The age of modern colonization’ 등과 같은

결의문을 쓰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였다. 둘째 날에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전날 작성한 결의

문을 통과시키기 위해 장시간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각 안건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

색하였다. 토론이 한창 진행되는 중 행사장을 방문한 본교 김원균 교장은 학생들을 격려하

고,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. 행사 마지막 날 학생들은 총회

에 참석하여 각 위원회에서 마련한 결의안들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을

밟았다.

이번 대회에서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들에 대해 사전 준비를

철저하게 하였으며,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했다.

또한, 각 위원회에서 토론을 주도하여 타 국제학교 학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. 본교

의 박지은(11학년) 학생은 올해 General Assembly 3의 부위원장(Deputy President)을 맡아 본교

의 위상을 높였으며, 인터뷰에서 “SAIMUN 행사에 4년 동안 참여해오고 있는데, 매년 새로

운 느낌이다. 호치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의유엔 행사인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

들을 만나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것 같다. 앞으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

SAIMUN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



으면 한다.”라고 소감을 밝혔다.

이번 SAIMUN 2018을 통해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자신들

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으며,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. 이 발걸

음이 앞으로 새겨질 수많은 발자국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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